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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세종수목원,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
탄소저장량 정밀 측정기술 개발 

- 드론 라이다(LiDAR) 활용 수목 바이오매스 추정 기술 개발 -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국민대와 공동으로 

드론 라이다(LiDAR)를 활용해 정원과 도시숲의 탄소흡수량을 정밀하게 측

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.

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민대와 탄소흡수 증진

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, 이를 기반으로 올해 ‘생

활정원 수목의 탄소저장량(지상부 바이오매스)을 예측할 수 있는 계산식(상

대생장식)’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.

  상대생장식이란 나무를 베지 않고 외형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매스를 

예측하는 수학적 모델로, 나무의 키와 넓이 등 겉으로 보이는 정보만으로 

탄소저장량을 추정할 수 있는 계산식이다.

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는 지난 2023년 충

북도 음성군에 조성된 생활정원을 대상으로 드론에 장착된 라이다(LiDAR) 

장비를 활용해 나무의 높이, 가지의 넓이, 줄기의 지름 등을 비접촉 방식

으로 측정했다.

  국립세종수목원 도시생물다양성본부 관계자는 “사람이 현장을 방문해 나

무마다 탄소저장량을 측정하는 방식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데 

반해 드론과 라이다(LiDAR)를 활용한 기술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의 탄소 

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효율성이 매우 높다”고 말했다.

  이번 기술개발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‘생활정원 정보통신기술(ICT)

을 활용한 수목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’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

개발 성과는 ‘한국지적정보학회지’ 2025년 4월호에 게재됐다.

  심상택 이사장은 “이번 기술개발은 생활정원의 탄소흡수 기능을 과학적



으로 입증하고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

미가 크다” 며, “앞으로도 생활정원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 녹지의 탄소저

장 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시켜 탄소중립 사회로의 해법을 제시

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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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민대와 공동으로 드론 라이다(LiDAR)를 활용해 정원과 

도시숲의 탄소흡수량을 측정하고 있다.


